[bookmark: _GoBack]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의현 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활용도 높지만 끊이지 않는 헬기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주제에 말한 것처럼 헬기는 이용도가 높아 가끔 하늘을 보면 자주 돌아다닐 정도로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아 많이 사용돼지만 최근에는 헬기에 연관돼 어진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 3월 14일 토요일아침 이번 헬기사고는 임모군의 갑작스러운 복통에 의해 임모군을 태우러 해 무를 뚫고 착륙을 하던 중 방파제를 배회하다가 추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인 해 정비사 박모군 헬기조정 사 2명 응급구조 사1명등 추락하여 박모군은 사고2시간만에 발견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헬기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가까운 광주수완지구 장덕동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 마치고 복귀하면 소방헬기가 도심에 추락하여 소방대원 5명이숨졌ㅆ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몰린 도심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서울아이파트 에 미간헬기 충돌사고에 의해 조 정사2명이숨졌고 또한 이 사고는 헬기가 도심민간건물에 충돌한 첫 사고 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2008년 경기도 양평에서 응급환자이동을 하여 부대 복귀하던 육군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들 7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듯이 헬기사고는 민, 관, 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헬기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안정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헬기에 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합니다. 이번 가거도 헬기착륙사고는 가거도에서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이나 소방본부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뱃길로는200km가 넘어서 쾌속선을 타도 4시간 반이 걸려 응급환자를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안 좋거나 밤중이라도 비행을 해야 하고 짙은 안개가 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착륙장이나 유도 등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착륙을 시도했던 가거도의 방파제 역시 폭이 좁고 조명시설도 전혀 없어 당시에도 주민이 비추는 손전등에 의지해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은 걷어 이러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헬기착륙장은 고사하고 몇 십만 원이면 갖추는 기초 안전시설인 서치라이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정부의 안전불감증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사람목숨이 걸린 문제를 놓고 예산 따지고 지역 따지고……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험한걸 알면서도 출동해준 헬기조종사와 구조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